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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라의 민가는, 니시메라촌에 있는 쿠로기가 주택을 이전하여 복원한 것으로, 산간의 삼단 돌 위에 지

어져 외관, 방구조 등 옛날 니시메라의 농가 형태가 남아있습니다. 또, 튼튼한 골조의 마구간도 갖추고

있습니다.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 1821년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.

미야자키현 내 각지에서는,  지방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민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

그중에서 특색 있는 4채의 민가를 1972년부터 1978년에 걸쳐 미야자키현 종합 박물관 민가원으로

이전하여 복원하였습니다. 이러한 건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 150년 전부터 200년 전에 지어진

것입니다. 그중 '구 후지타가  주택'과 '구 쿠로기가 주택'은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,'시바의 민가'와 '

메라의 민가'는 미야자키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민가 내부에는 실제로 사용되었던

도구와  생활에서 사용한 도구를 전시하고 있으며, 방문객들이 민가의  분위기를  느낄  수 있도록

준비하였습니다. 또, 민가원에서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설화 공연과 옛날 그대로의 계절 행사

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.

구 후지타가 주택은, 규슈 산지 중앙부에 남아 있는 옛날 형식을 보존하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민가로,

 미야자키현 북서부의 고카세정에서 이전하여 복원한 것입니다.

 이 민가는 현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입니다. 방 구조는 2개의 방으로 되어있습니다.

칸막이 기둥에 새겨져있는 글자로  1787년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.

구 쿠로키가주택은, 다카하라정의 농촌에 살고 있던 무사의 건물을 이전하여 복원한 것으로

미야자키현 남서부에 분포하는 2채를 연결한 농가 건물 형식입니다. 발견된 기록물에 의하면 1834년부터 2년

간 걸쳐서 지어졌습니다.

시바의 민가는,시바촌에 있던 기요타가주택을 이전하여 복원한 것으로 미야자키현 서부에 분포하는 병렬형 농가

입니다.방 구조는 방을 일렬로 옆으로 나열하는 형식으로 3개의 방과 봉당(마루를 깔지 않은 흙바닥으로 된 방)으

로 되어 있습니다. 또, 집 바깥쪽으로는 긴 툇마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

 해체작업 중에 발견된 기록물에  의하면  1864년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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